
글로벌 방산업계에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

그 선두에 선 ‘안두릴(Anduril)’의 새로운 혁신

"The fast and smart one w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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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산업계에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

올해 대한민국 방산업계 및 국방 R&D 분야의 공통된 화두를 손꼽으라면, 국방-민수 분야의 기술교류 및 융합을 빼 놓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핵심 능력을 

확보해 국방 전반에 융합시키고, AI 기반의 무인/로봇 전투체계 등 첨단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여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해 나간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군은 민간이 참여/지원하는 기술혁신의 범위를 과감히 확장하는 ‘개방적 혁신’을 추진 중이다. △단기간 내 전력화를 전제로 

하는 ‘신속획득사업’의 확대 △민간 기술의 군 활용성을 확인하는 ‘시범사업’ 개선 △방산 생태계의 자생적 혁신 지원을 위한 ‘혁신펀드 조성’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들이 국방분야에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거창한 플랜이지만, 최근 전장 환경의 빠른 변화를 고려하면 늦은 감도 있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의 속도와 폭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국가 기간망을 대체할 수 있는 ‘민간 위성통신망’, 대전차 유도무기 및 상용/중저가 드론 등을 비롯한 ‘가성비 

무기체계’, ‘신속한 전장정보 확보 및 사이버전’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직접적으로는 북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도 요구되고 있다. 

변화는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찾아올지 모른다. 정부 주도가 아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민간기업의 혁신이 변화의 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의 일부 유니콘 기업들은 일찌감치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는 고전 판타지 명작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명검의 이름을 딴 ‘안두릴(Anduril)’社의 행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Question
단기적으로는 군의 대응계획 수립이 시급하겠지만, 현재의 국방R&D 및 

획득정책이 변화하는 전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느냐에 근본적인 ‘질문’ 

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군과 주관기관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겠지만, 국내의 주요 방산업체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간의 국방 획득 정책의 중심은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이었다. 

앞으로는 여기에 민간/국방을 구분하지 않는 최신 기술의 접목 및 

개발속도와 유연함에 대한  ‘니즈’ 가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



자체 비용으로 기술과 장비를 先 개발하고 판매하는 이상한 방위산업체

군용 드론, AI 기반 감시 시스템, 정찰용 무인잠수정 등을 개발하는 ‘안두릴’은 창립자(팔머 럭키)의 이력과 독특한 사업 방식 때문에 유명하다.

팔머 럭키는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홈스쿨링으로 교육을 받고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형태의 기계/전자/가전 제품을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것을 즐기곤 했다. 커다란 구형 VR 헤드셋을 수집, 

분석하던 팔머 럭키는 이미지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비싸고 무거운 광학 장비를 저렴하면서도 가벼운 것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탄생한 ‘VR 헤드셋 오큘러스 

리프트’가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저커버스의 관심을 사로잡으며 그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된다.

2017년 페이스북과 결별한 팔머 럭키는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전문회사인 팔란티어社 등과의 협력을 통해 안두릴社를 창립한다. VR

이라는 세계를 개척한 창립자가 만든 회사답게 안두릴의 사업방식은 

독창적이고 과감하다. 안두릴사는 대부분의 기술개발을 자체 비용으로 

충당한다. 국방부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정하고 시제품 개발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복잡다단한 단계를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필요로 할 

것이라고 믿는 무기와 감시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것이다. 전통적인 

방위산업체와는 정반대의, 어찌 보면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톡특한 사업 방식의 배경에 대해 팔머 럭키는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oculus
VR 헤드셋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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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5년만에 7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만든 ‘안두릴’

국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사업형태에 가깝지만, 결론부터 말한다면, 안두릴의 성과는 눈부시다. 불법 밀입국자를 감시하기 위한 Sentry Tower 

사업을 시작으로 안두릴社는 AI 기반의 센서, 드론, 잠수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창립 5년만에 7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호주 해군에 해저 6천 미터에서 작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무인잠수정 ‘고스트 샤크’를 납품하기로 결정하고 시제품을 공개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안두릴은 2021년 약 1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에는 

미 육군의 차세대 전차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컨소시엄에도 참여하는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美 국방혁신단(DIU, Defense 

Innovation Unit)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드론 잡는 드론인 'C-UAS(Counter-UAS)' 솔루션을 고도화하며,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능개량이 가능한 'C-UAS as a Service'를 실현 중이다. 

9조 2,575억 원

Maritime Sentry Tower
- Rogue Vessel Detection
- Historical Analysis
- Maritime Identification

Ghost Drone
- Flight Duration : Up to 55 min
- Range : 12km / 25 km 
- Altitude Limits : 12,000 ft

DIVE-LD
- Flexible / Multi-Mission Capable
- Long Endurance
- operating Depth



Equipment
- COTS Navigation package
- Pre-Calibrated navigation solution 
- Acoustic communication / Positioning

- 313 nmi
Survey Range

- Capacity 93kWh

- Charge time 8 hrs

Energy

5 - 7 knot
- 600 ~ 900 km

operational
depth : 6000 m

Direct Drive
Range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1.2m

1.2m5.8m

안두릴이 공개한 무인잠수정 [고스트 샤크] 



혁신의 비결은 소프트웨어 중심 사고, “빠르고 스마트한 자가 이긴다”

안두릴의 성공비결은 기존 국방산업의 제도적 제약이나 전통적인 사업영역의 구분에 좌우되지 않고 본질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안두릴은 인공지능, 네트워크 무기, 사이버 보안 등을 포함한 미래 무기체계를 좌우할 ‘본질’은 20세기의 대형 하드웨어 시스템이 아닌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임을 강조한다. 육/해/공/우주 등 무기체계 영역에 대한 전통적인 분할은 점점 더 시대착오적이 될 것이다. 

급변하는 미래 무기체계 개발 현장에서는 크고 정교한 하드웨어의 점진적 개발에 최적화된 기존의 사업방식이 효과를 발하기 어려워진다. 

가능한 빨리 최소한의 제품을 출시하고,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신속하게 성능을 개선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형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포드보다는 테슬라, 노키아보다는 애플과 정체성을 같이 하는 방산업체가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복잡한 관료적 절차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세세한 사양도 미래 무기체계 개발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안두릴의 입장이다. 스티븐 잡스, 일론 

머스크 등의 위대한 기업가들도 수치화된 제품의 스펙이 아닌 미래의 비전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실시간으로 기술 수준과 전장 환경이 변화하는 달라지는 미래 개발현장에서 더 이상 단기적인 ‘스펙’이 정답이 될 수 

없다. 장기적인 ‘비전’을 기반으로 제품을 설계할 수 있는 안목과 혁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정해진 틀이 없는 미래 무기체계 개발 현장에서는 결국 더 

빠르고 스마트한 자가 이길 수 밖에 없다. 기존 하드웨어 

기능을 대체할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역할의 확대, 

국방-민수, 산업별, 기능별 통합과 융합, AI 역량의 확장 

등 방산 분야에서도 오픈 이노베이션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 방산업계도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주도할 자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참고로 ‘반지의 제왕’에서 아라곤은 명검 ‘안두릴’을 들고 

마왕 사우론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새로운 인간의 

시대를 열게 된다. 방산업체 ‘안두릴’의 도전과 혁신이 

새로운 국방 R&D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지 지켜볼 

때다. 

안두릴의 무인 감시 장비



황성재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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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st and smart one wins".  

#소프트웨어 중심사고 

#본질에 집중 

#미션 중심의 개발 

#오픈 이노베이션

#C-UAS as a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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